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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들은 집에 들어

가 아기 예수님께 경

배하고 황금과 유향

과 몰약을 예물로 드

렸습니다.

마태복음 1:18~2:23, 누가복음 1:26~38, 2:1~39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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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였습

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 마리아와 결혼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꿈에 나타나 요셉에

게 말했습니다.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 마라.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하셨느니라.”

잠에서 깬 요셉은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 후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21) 

성 암 송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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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에 천사가 밤에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이 일을 보자.”

목자들은 아기를 찾아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부모에게 천사의 이야기를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후에 또 멀리 동쪽 지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별이 멈추자 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박사들은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77오늘의 공부 

                 세상에 오신 예수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경 말씀을 찾아 읽고 그 이유를 써 보세요(마태복음 1:21).

아래의 빈칸을 채워 넣어 보세요. 그리고 괄호 안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어서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어요. 알맞게 연결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마태복음 1:21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주시니라 (누가복음 2:11) 

이사야 7:14 미가 5:2 이사야 9:6



78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현수는 지금 누가 가장 기다려질까요?

선생님이 오시면 현수는 어떤 기분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때 베들레헴에 있었다면 어떤 기분
이었을까요?

현수는 초등학교 학생입니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 숙제를 내어 주셨습니다. 

“이번 숙제는 중요하니까 집에 가서 열심히 해야 한다. 꼭 검사할 거야. 

안 해 온 사람은 혼난다.” 

그런데 그날 친한 친구인 재진이 생일이어서 재미있게 놀다가 그만 숙제를 

잊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현수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약속을 어긴 현수에게 벌을 

주며 선생님이 다시 올 때까지 반성하고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현수는 벌을 받으며 많이 반성했습니다.  들고 있는 팔이 너무 아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디모데전서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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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어린이였습니다. 

덕구가 다니는 교회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연극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덕구는 여관 주인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 문을 두드리면서 방이 있느냐고 

물으면 차갑게 “방 없어요. 다른 데 가 보세요.”라고만 이야기하면 되는 역할이었습니다.

덕구는 열심히 연습하였고, 드디어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먼 길을 가는 장면이 진행되는 동안 덕구는 떨리는 마음으로 여관의 문 뒤에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기가 나오려고 합니다. 제발 방을 빌려주세요.”

덕구는 큰 소리로 울먹이며 “방 없어요. 다른 데 가 보세요.”라고 말하고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실망하면서 다른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고 사람들은 불쌍한 요셉과 마리아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

다. 그런데 갑자기 덕구가 문을 확 열고 울먹이면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 마리아, 이리 오세요. 방은 없지만 내 방을 빌려 드릴게요. 

어떻게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께 방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빨리 오셔서 내 방을 쓰세요.”

‘어, 저런 대사는 없는데?’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연극은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덕구의 아름다운 마음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내 방을 쓰세요




